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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께


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 평안하셨는지요?  지구 한 편, 모로코와 리비아에서는 자
연재해로 인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. 하루속히 도움의 손길들과 피해복구가 
되어지길 함께 ㄱ도합니다.  한국은 다음주면 추석이네요.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
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것 같습니다. 이곳은 특별히 추수에 
대한 감사일이 없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.  한 해 동안 풍성히 채우시는 아버지께 
감사하며 가족분들과 함께 그 감사함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.  

  천막촌에서는


  새벽ㄱㄷ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천막촌 길거리 쓰레기 더미위에 핀 작은 들 꽃을 보았습니
다.  작고 여린 들꽃이었지만 쓰레기 더미위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.  천막
촌들에 있는 무ㅅㄹ가정 가운데 센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을 받는 자매들이 있
습니다.  이 꽃이 그 어린 자매들 같았습니다. 비록 초라하고 쓰레기 더미 같은 곳,  그 곳에 
힘있어 보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꽃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
았습니다.  버려진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키우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소
망이 되게 하실 그 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.  언젠가 이 쓰레기 더미가 아름다운 들꽃들로 뒤
덮힐 날 들을 기대하며 ㄱ도합니다.


 


  이른 아침 포대 자루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고 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.  저 자루
안에는 새벽부터 쓰레기통을 뒤져 모은 플라스틱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겠
지요.  새벽녁에 천막촌은 싸늘합니다.  겨울이 오면 뗄감이 비싸서 버려진 비닐봉지와 플라
스틱을 주어다가 땔감을 씁니다.  실내는 따뜻할 수 있으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에서 나오
는 유해한 연기들을 마시며 겨울을 납니다.  저 어린들이 짊어진 자루에 소망이 들어 있으면 
좋겠습니다.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유해한 것들이 아닌 생명이 담기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
들을 바리보는 마음에 동정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을 위해 함께 아뢰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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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센터에서는

센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 교사들과 재봉반 자매들을 위해 
가을 나들이를 계획 하셨습니다. 모두 새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요.  S국 전통 음악을 틀
어주면 서로 모여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. 평상시 너무 조용하고 얌전했던 이들이 
신나게 뛰며 춤추는 모습들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.  이런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
은 이들에게는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. 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몇 시간을 춤을 
췄던 알리아는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어 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. 아이들을 데려온 엄
마들을 위해 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. 천막촌 밖을 나가는 것이 
쉽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도 오늘은 너무 즐거운 소풍날이었겠지요. 지금은 나들이를 통해
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만 언젠가는 신랑되신 ㅇㅅ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쁨
의 ㅇ배를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. 


   10월에 한국에서 제가 속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 모임이 있어 한국을 방문합니다. 
코로나로 인해 6년만에 단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
을 함깨 나누며 재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 이 모임을 위해서  ㄱ도를 부탁드립니다.  10
월 23(월)일 부터 28일(토) 까지 ‘ㅅㄱ 완성을 위한 미래 ㅅㄱ’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입니다.  
이 시간을 통해 앞서서 일하고 계신 ㅈ님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 ㅅㄱ의 완성을 향하
여 나가길을 다짐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. 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
며 제가 밟고 있는 땅과 열방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자라기를, 그 귀한 일에 부르심
을 받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기대합니다. 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입니다.  영
육간에 강건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.  늘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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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아뢰어 주세요.


 1.  레국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
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에게도 보금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소서. 

S 2. 센터가 개학을 하였습니다. 새로운 학생도 들어왔습니다. 이 어린이들이 센터를 
통해서 세상의 지식 뿐 아니라 ㅇㅅ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참된 ㅈ님의 자녀로 거
듭나게 하소서.

 3.  10월에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 방문하는 일정을 통해 재충전 되게 하시고 귀한 만
남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 하심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소서.


